「멸망가는 류큐 여자의 수기」비평
류큐인들의 비극
순루이 SUNRUI
배경:「滅びゆく琉球女の手記」1932 「婦人公論」에 게재，그당시에 일본은 전년의 1931 년 9 월 만주 사변이 발생
연재 제 1 회 「멸망가는 류큐 여자의 수기」는
발표되고 바로,재경의 「「沖縄県学生会」「沖縄県人会」에서
내용에 대한 사과의 항의가 몰려들었다.
그 결과가'사과'가 아닌 '해명' 을 게재하고 그후에 "멸망가는 류큐 여자의 수기」의 제 2 회에 중단되었다. 또한 구시 후사코가 문학계에서 떠나갔다.
항의는 오키나와의 내실을 몽땅 자세히 쓰고있는 점, 작중 도쿄에서 성공한 주인공의 삼촌이 오키나와 출신임을 은폐하고 고향을 버리고있는 점, 또한 오키나와 현민을 '민족'이라는 말 로 표현한 부분이있는 점, 이상 세 점에 쏠리고있다. 특히 세 번째 골이 중요하고, '민족'이라는 말하여 오키나와 현민이 아이누 인과 조선인과 동일시되는 것에 대한 “위기감”이 크게  보인다.
이에 대해 구시는 민족의 차별 발상 자체를 비판했다.
오키나와 출신임을 은폐하면서 도쿄에서 성공을 이룬 숙부의 내력과 그 한번의 귀가 장면이 그려진다. 이와 병행하여 완전히 몰락 한 숙부의 친족의 모습 또한 그러한 친족에 대한 숙부의 소외 태도가 현존하는 부분의 메인되어있다. 마지막으로 아직 도쿄에 출발 전에, 오키나와에서의 회상 부분에서 끝났다. 이 후 "저"이 오키나와 생활 사정이 그려져 현재시에 돌아가는 구성이 추측된다.
문중는 비참한 상황을 그리면서도 기본적으로 살살 억제 효과가 작용해두며, 예를 들어 가난한 생활 속에서 할머니가 의붓 손자를 잃은 부분.
끝 부분 오키나와에서 마차에 흔들리면서 오키나와 민요를 듣는다는 인상적인 장면에서 폴 부시의 「 다행 사는 경우 사람의 말 」 을 삽입하는 등  부분 도 보인다. 구체적인 실감 경험을 묘사 한 부분과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서양 문학의 지식을 기반으로 관념적인 부분이 충분히 융화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, 이런 부분이 사십 년 후 자신의 " 아는척 '라는 자기 비판으로 이어졌다 것으로 보인다.
오키나와의 빈곤의 모습과 현민 내부에서의 차별을 너무 명확하게 그린 것으로,이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, 오키나와 측에서 두들겨되게되었습니다. 믿을 수없는 일이지만, 그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로 인해 태어난 해명 글이 또 반대로 비난 한 쪽의 근성의 얄팍함을 구워내는 것이 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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